
한국청소년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ISSN 1225-6336(Print) / 2288-8799(Online)
2015. Vol. 26. No. 4. pp. 59∼84. http://dx.doi.org/10.14816/sky.2015.26.4.59

- 59 -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검증

김재엽*․황현주**

초  록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의 영향에 주목하여 기존의 청소년 자살에 관한 연구에서 초점을 맞췄던 

가족과 학교문제를 통제변수로 하고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경로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연세대학교 김재엽 

교수 연구팀에서 실시한 ‘청소년의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

였다. 조사는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약 4주간에 걸쳐 서울․경기 소재 중․고등학교의 남․녀 청소년

을 대상으로 자기기입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1,601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40.4%, 즉 10명 중 4명 정도의 청소년이 최근 1년간 자살생각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

살생각 수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24.5%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수준

이었으며 성별로 구분하였을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기통제력은 부분매개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중독이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기통제력을 거쳐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스

마트폰 중독과 자살생각을 낮추고, 자기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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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 자살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자살은 2009년 이후 

5년 연속 한국 10대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로 꼽히고 있다(통계청, 2010, 2011, 2012, 

2013, 2014). 청소년 자살의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청소년 자살에 관한 연

구들은 가족 및 학업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김민경, 2012; 김현주, 2008; 신미

옥, 2014; 이서원, 장용언, 2011; 최윤신, 김혜련, 김한나, 2012). 그러나 최근 정보화 

사회에서 청소년 일탈행위의 새로운 위험요인(new risk factor)으로 떠오르고 있는 스

마트폰 중독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

은 스마트폰 확산이 서구사회에 비해 상당히 급속하게 이루어져 사회구조의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가져왔다(조항민, 2011). 그러나 스마트폰의 편리성과 대중성 이면에는 

중독에 따른 정신건강의 문제가 숨어 있다(김병년, 2013; 박주영, 2012; Griffiths, 199

9).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우울과 동반되어 자살충동을 일으키며 이는 자살

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심각하다(이창민, 2014).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

흥원(2015)에서 최근 발표한 스마트폰 중독 현황에 의하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

은 29.2%로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은 청소

년의 정서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고충숙, 2012; 박용민, 2011; 임경자, 황순정, 최

미아, 서남례, 변주나, 2013; 황경혜, 유양숙, 조옥희, 2012) 이로 인한 문제행동의 가

능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에 오래 빠져드는 것은 자살위험을 높이는 원

인이 된다(의학신문, 2007). 

스마트폰 중독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즉시성과 편리성 때문에 인터넷 

중독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

013) 보다 강력한 중독성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의 중독적 성향이 강한 집단

이 자기통제력 수준이 낮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으며(김남선, 이규은, 2012; 김병년, 

최홍일, 2013; 조미경, 2014) 이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과 자살생각 간의 연관성이 높

아질 수 있다. 청소년의 자살문제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개인의 자기통제력은 자살생

각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송동호, 이홍식, 전여숙, 정유숙, 1996; Le

winsohn, Rohde & Seeley, 1994; Thompson & Eggert, 1999). 자기통제력은 미래의 

보다 크고 장기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짧은 기간에 얻을 수 있는 즉각적인 만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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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Kanfer & Goldfoot, 1966). 이는 자기통제력

이 높은 학생들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크고 장기적인 만족을 영위하는 반면, 

자기통제력이 낮은 학생들은 현실의 역경을 극복하기 보다는 현실을 도피하여 즉각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이영미, 2011). 이와 같

이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숙, 1998; 김현

주, 2008; 신미옥, 2015; 임숙빈 외, 2014).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청소년 자살의 요인으로 연구되었던 가족 및 학교문제

를 통제변수로 하고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과 동

시에 자기통제력을 매개변수로 설정한 모형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자기통제력 증진 및 청소년 자살생각문제의 개입을 위한 실천적인 

함의를 마련하고 실천이론과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스마트폰 중독과 자살생각

스마트폰 중독과 자살충동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한 이창민(2014)의 연구결과, 스

마트폰 중독 고위험군의 자살충동에 대한 평균은 29.08로 나타났고 일반사용자는 

19.65로 나타나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의 자살충동이 일반사용자 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스마트폰 중독과 자살생각지수의 관계를 연구한 남문희, 김혜옥과 

권영채(2013)에서도 스마트폰 중독지수와 자살생각지수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고 특히 우울이 증가해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이창민, 2014; Wang et al., 2014; Yang, Yen, Ko, Cheng & Yen, 2010). 이처럼 

스마트폰 중독과 자살생각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을 확고히 하기에는 기존 연구가 미흡하고 특히 인과

관계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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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미치는 유의미한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보다 명확한 검증을 하고자 한다.

2. 스마트폰 중독과 자기통제력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집단은 일반 사용집단에 비해 자기통제력이 낮고(김병년, 

최홍일, 2013)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의 발생 정도가 유의하게 높다는 연구결과들

이 보고되고 있다(박용민, 2011). 스마트폰 중독 성향이 강할수록 정서적 문제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황경혜 외, 2012). 간호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스마트폰 중독은 자기통제력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조미경, 2014). 또한 대학

생의 자기통제력과 생활스트레스,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 상위집

단은 하위집단보다 자기통제력이 낮았으며, 생활스트레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

남선, 이규은, 2012). 이러한 연구들은 스마트폰 중독이 자기통제력과 같은 개인 심리

적 요인에 부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구 검토결과, 스마트폰 중독과 자기통제력과의 관계에서 상관관계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검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자기통제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김남선, 이규은, 2012; 김병년, 최홍일, 2013; 김병년, 2013)는 다루어지

고 있으나, 그 반대 방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본 연구

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자기통제력과의 관계에서 인과성이 있는지를 확인

함으로써 이러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도방안을 모

색하거나 스마트폰 중독 예방 개입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3. 자기통제력과 자살생각

자기통제력은 충동성과 반대 개념으로, 자살생각과 연관성이 큰 변수인 충동성을 

바탕으로 자기통제력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충동적 행동은 약물남

용, 도박,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공격성, 자살 등과 관련이 있으며(Associa

tion & Association, 2000) 충동적인 경향이 강한 사람은 조급하게 즉각적으로 행동하

며 주의를 집중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한다(Barratt, Patton, Olsson & Suker,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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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충동성이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보고되었으며(하정희, 안성희, 2008)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김현숙, 1998; 김현주, 2008; 신미옥, 2015; 임숙빈 외, 2014). 이는 청

소년의 자살생각 정도가 자기통제력 같은 개인 심리적 변수와 높은 부적 관계를 보이

므로 심리적 통제력을 높이는 것이 자살생각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개

인의 자기통제력 정도에 따라 자살생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강한 자기통제력

은 성공적으로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기통제력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논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에 주목하여 분석을 실시할 것이며, 자기통제력의 매개효

과도 함께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향후 이러한 연구결과는 스마트폰 중독자의 

자살생각을 완화할 수 있는 실천적 개입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며, 

스마트폰 중독자의 개인 심리적 특성인 자기통제력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를 파악하는데 의의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김재엽 교수 연구팀에서 실시한 '청소년의 가정생활 및 학교

생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조사는 2014년 11월부터 약 4

주간 진행하였으며, 조사대상은 대학입시로 스트레스가 많은 고 3을 제외한 중 1, 2, 

3학년과 고 1, 2학년이다. 조사대상자의 표집을 위해 비확률 표본추출방법의 임의표

집에 따라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표집하였다. 선정된 학교

를 조사연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의 취지와 비밀보장 원칙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자기기입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조사에 응답한 1,614명의 자료 중 응답이 

부실한 13명을 제외한 총 1,601명의 청소년 데이터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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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를 통하여 밝히려고 설정한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2.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3.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4.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자기통제력

스마트폰

중독
자살생각

통제변수
가구형태, 가정생활수준, 학업성적, 학업스트레스

성별, 학년

그림 1. 연구모형

3. 측정도구

1)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은 Young(1996)이 개발한 인터넷 중독 척도를 이소영과 권정혜(2001)

가 인터넷 게임에 적절하게 수정하여 사용한 인터넷 게임 중독 척도를 바탕으로 본 조

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중독 측정 문항은 총 20 문항으로 중독 상태를 측

정하기 위해 5점 Likert식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조금 그렇다’ 4점, 그리고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분류하

였다. 스마트폰 중독점수는 최하 20점에서 최고 100점의 범위를 갖는다. 그리고 스마

트폰 중독에 대한 집단별 구분은 Young이 제시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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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용자군(20∼39점): 평균적인 스마트폰 이용자로 스마트폰 이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2) 잠재적위험군(40∼69점): 스마트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다.

(3) 고위험군(70∼100점): 스마트폰 때문에 생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

구에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신뢰도 계수 α=.928로 나타났다.

2)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자살사고, 자살의 계획, 그리고 자살 시도 등을 모두 포괄한 자살과 관

련된 지난 1년간의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해 Harlow(1986)에 

의해 개발된 SIS(Suicide Ideation Scale) 5문항을 번안하여 활용하였다.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최근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누군가에게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해 본 적이 있다’, ‘내 삶이 자살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자살하려는 시도를 해 본 적이 있다’의 문항으로 0점에서 3점까지 리

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 신뢰도는 .880이었다. 

3) 자기통제력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통제력 측정도구는 Tangney, Baumeister and Boone(200

4)이 제작한 자기보고식 행동평가척도(Youth Self Report:YSR)를 홍현기, 김희송, 김

진하와 김종한(2012)이 타당도 및 신뢰도를 연구하여 한국판 단축형 자기통제척도(BS

CS)로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전체문항은 11문항이고, 응답범주는 5점 Likert식 척

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분류하였다. 척도의 점수범위는 11점에서 55점까

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통제력의 문항 신

뢰도를 분석한 결과, 신뢰도 계수는 .66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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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방법

스마트폰 중독, 자기통제력, 자살생각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0.0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먼저, 기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통제변

수 및 스마트폰 중독, 자기통제력, 자살생각의 실태를 확인하였으며,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변수 간 경로관계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자기통제력의 매개효

과 검증은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분석과 Aroian test를 통해 수행되었다(Mackin

non, Lockwood, Hoffman, West & Sheets, 2002).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성별은 남자가 61.3%(982명), 여자

가 38.7%(619명)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중학교 1학년 8.7%(139명), 2학년 43.4%(695명), 3학년 .1%(1명), 고등학교 1학년 

30.5%(489명), 2학년 17.2%(275명)이었다. 각 학년마다 비율 차이는 있지만 중학생과 

고등학생 비율만을 생각하면 중학생이 52.2%(835명), 고등학생이 47.7%(764명)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형태는 조사대상자 10명 중 1명(9.4%)정도가 한부

모이거나 양부모 모두 없었다. 가정생활수준은 보통이 42.8.%(686명)로 가장 높은 비

율이었으며, 비교적 부유한 편이라는 응답이 34.0.%(545명)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보통을 기준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학업성적은 상중이 32.0.%(51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중이 25.8.%(413명)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의 학

업성적 분포가 중간 정도의 성적을 평균으로 하여 고르게 분포되었다. 학업스트레스

는 평균값이 1.45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인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통제변

수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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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N) 구분 N %

성별(1,601)
남 982 61.3

여 619 38.7

학년(1,599)

중1 139 16.5

중2 695 45.3

중3 1 .1

고1 489 30.5

고2 275 17.2

가구형태(1,575)

양부모 유 1429 90.6

한부모(부) 32 2.0

한부모(모) 113 7.1

양부모 무 4 .3

가정생활수준(1,588)

매우 부유한편 127 7.9

비교적 부유한편 545 34.0

보통 686 42.8

비교적 어려운편 199 12.4

매우 어려운편 31 1.9

학업성적(1,575)

상 234 14.6

상중 512 32.0

중 413 25.8

중하 323 20.2

하 93 5.8

학업스트레스(1,595) 평균값(SD) : 1.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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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수의 실태

1) 조사대상자의 자살생각 현황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 간 자살과 관련된 생각이나 행동, 시도 등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었는지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0.4%가 표 2와 같이 그렇다고 응답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33.8%가, 여학생의 경우 50.7%가 자살생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자살생각 유무                                         

(N=1593)

 구분 명 %

자살생각 없음 950 59.6

 있음 643 40.4

2) 스마트폰 중독 실태

스마트폰 중독의 집단별 실태결과는 표3과 같다.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은 전체 응답

자의 24.5%로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2015)의 조사결과, 29.2%보다 적은 수치이기는 

하나 스마트폰 중독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스마트

폰 중독 수준을 Young(1996)이 제시한 척도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사용군을 

3개로 분류한 결과, 일반사용자군은 75.5% (781명)이며 잠재적위험군 23.4%(243명)와 

고위험군 1.1%(11명)를 합한 중독위험사용자군은 24.5%(254명)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23.2%(134명), 여학생의 26.3% 

(121명)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사용자군이었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마트폰 중

독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여학생이 대인관계적 동기를 

충족하려는 충동이 강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Iqbal(2010)의 연구와 일치한다. 즉, 

메신저 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스마트폰의 경우, 의사소통을 보다 민감하게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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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의 중독 위험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스마트폰 사용자 집단별 실태                                        

(N=1035)

구분 N %

일반사용자군 781 75.5

스마트폰 중독

위험사용자군

잠재적위험군 243 23.4

고위험군 11 1.1

3) 자기통제력 실태

표 4는 자기통제력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자기통제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

지 묻고 있다. 자기통제력 변인의 전체 평균은 2.32(SD=.51)로 분석되었으며 각 문항

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나는 나쁜 습관을 끊기가 어렵다’는 문항에 대해 

60.6%, ‘즐겁고 재미있는 것을 하느라 종종 일을 제때 끝내지 못한다.’는 75.0%, ‘나

는 게으르다’는 68.3%로 나타나 ‘보통이다’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자신의 습관이

나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자기통제력 실태 

(N=1507, 단위: %)

자기통제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멈추지 못한다.* 24.4 33.0 30.1 10.5 2.0

2. 나는 유혹에 잘 빠지지 않는다. 7.5 22.4 38.3 24.9 7.0

3. 나는 나쁜 습관을 끊기가 어렵다.* 14.0 25.3 34.3 23.3 3.0

4. 나에게 좀 더 자제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9.1 13.3 25.6 36.0 16.1

5. 즐겁고 재미있는 것을 하느라 종종 일을 제때 

끝내지 못한다.*
9.0 16.0 30.6 36.4 8.0

6. 나는 종종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보지 않고 행동한다.* 17.9 32.9 31.8 14.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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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문항임. 

3.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표 5와 같다. 스마트폰 중독은 자기통제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과 자살생각, 자기통제력과 자살생각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N=1360)

변수 1 2 3 4 5 6 7 8 9

1. 성별 -

2. 학년 -.187***  -

3. 가구형태 -.064** .010 -

4. 가정생활수준 .015 -.115*** .209*** -

5. 학업성적 .025 -.166*** .121*** .335*** -

6. 학업스트레스 .075** .147*** -.073** -.103*** -.271*** -

7. 스마트폰 중독 .148*** -.055* -.083** -.039 -.124*** .292*** -

8. 자기통제력 -.017 -.099*** .125*** .168*** .287*** -.318*** -.554*** -

9. 자살생각 .148*** -.026 -.181*** -.115*** -.135*** .307*** .263*** -.248*** -

*p<0.05, **p<0.01, ***p<0.001

자기통제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나는 재미있으면 나에게 해로운 일도 한다.* 28.2 31.7 25.2 12.6 2.3

8. 나는 게으르다.* 11.9 19.7 33.9 25.6 8.8

9. 나는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
5.4 16.3 44.4 24.9 9.0

10. 나는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한다.* 21.2 37.4 30.8 9.5 1.2

11. 집중하기가 어렵다.* 20.5 28.5 31.0 15.7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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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폰 중독, 자기통제력, 자살생각의 경로 검증

1) 1단계 분석: 스마트폰 중독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주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1) 

모형의 설명력은 15.9%이었다. 통제변수 중 성별, 가구형태, 생활수준, 학업스트레스

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한부모이거나 양부모 모두 안 계신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경우, 학업스트레스가 높다

고 응답한 경우에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스마트폰 중독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N=1360)

구분 B S.E β
VIF 

(tolerance)

통제변수

성별 .132 .037 .091***
1.066

(.938)

학년 -.024 .014 -.045†
1.096

(.913)

가구형태 -.306 .061 -.129***
1.060

(.944)

가정생활수준 -.022 .011 -.055*
1.170

(.855)

학업성적 -.008 .008 -.027
1.224

(.817)

학업스트레스 .259 .030 .238***
1.192

(.839)

독립변수 스마트폰 중독
.170

.028 .161***
1.127

(.887)

R2 .163

Adj. R2 .159

F(sig.) 37.693***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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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분석: 스마트폰 중독이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중독을 독립변수로, 매개변수인 자기통제력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의 자기통제력에 대한 총 설명력은 37.8%

로 확인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다. 통제변수 중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년이 낮은 경우, 양부모 모두 있는 

경우, 생활수준이 높은 경우, 성적이 높은 경우, 학업스트레스가 낮다고 응답한 경우

에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스마트폰 중독(β=-.503, p<.001)

은 자기통제력에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기통제력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스마트폰 중독이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N=1360)

구분 B S.E β
VIF 

(tolerance)

통제변수

성별 .053 .023 .051*
1.065

(.939)

학년 -.027 .009 -.070**
1.096

(.912)

가구형태 .077 .037 .046*
1.059

(.944)

가정생활수준 .020 .007 .069**
1.171

(.854)

학업성적 .034 .005 .157***
1.225

(.817)

학업스트레스 -.088 .018 -.112***
1.187

(.843)

독립변수 스마트폰 중독 -.378 .017 -.503***
1.125

(.889)

R2 .381

Adj. R2 .378

F(sig.) 119.435***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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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분석: 스마트폰 중독과 자기통제력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중독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자기통제력을 투입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 개별 회귀계수들의 영향

력을 살펴보면 성별, 가구형태, 학업스트레스만이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매개변수인 자기통제력(β=-.085, p<.01)은 자살생각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한부

모이거나 양부모 모두 안 계신 경우, 학업스트레스가 높다고 응답한 경우에 자살생각

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매개변수인 자기통제력이 낮아질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이 자살생각에 직접적 영향을 주

고 있지만 자기통제력이 매개변수로 투입되면 자살생각에 대한 스마트폰 중독의 영향

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마트폰 중독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기통

제력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8

스마트폰 중독과 자기통제력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N=1360)

구분 B S.E β
VIF 

(tolerance)

통제변수

성별 .138 .037 .095***
1.070

(.935)

학년 -.027 .014 -.050†
1.103

(.906)

가구형태 -.296 .061 -.125***
1.063

(.941)

가정생활수준 -.019 .011 -.049†
1.177

(.849)

학업성적 -.004 .009 -.013
1.262

(.792)

학업스트레스 .249 .030 .228***
ㄴ1.213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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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p<0.01, ***p<0.001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분석방법에 따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503***
자기통제력

-.085**

스마트폰

중독 .118***
자살생각

통제변수
가구형태, 가정생활수준, 학업성적, 학업스트레스

성별, 학년

그림 2. 자살생각에 대한 스마트폰 중독 및 자기통제력의 경로

4) Aroian test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자기통제력은 스마트폰 중독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

하기 위해 Aroian test를 실시하였다. Aroian test를 하기 위한 검증공식은 다음과 같

으며, 이 공식을 이용한 결과는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다. 

                  

구분 B S.E β
VIF 

(tolerance)

독립변수 스마트폰 중독 .124 .032 .118***
1.544

(.648)

매개변수 자기통제력 -.120 .044 -.085**
1.622

(.617)

R2 .168

Adj. R2 .163

F(sig.) 3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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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비표준화 계수) : 스마트폰 중독 → 자기통제력

      SEa : a의 표준오차

      b(비표준화 계수) : 자기통제력 → 자살생각

      SEb : b의 표준오차 

표 9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검증

경 로 a(SEa) b(SEb) Zab

스마트폰중독→자기통제력→자살생각 -.383(.017) -.217(.036) 5.818***

*p<0.05, **p<0.01, ***p<0.001

Aroian test로 검증한 결과 Z값은 5.818으로 나타나 p<.001수준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이 청

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향후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 조사대상자의 10명 중 4명 정도(40.4%)가 최근 1년간 자살생각

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할 만큼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의 자살생각률 13.1%(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와 비교했을 때 세 배 이상 높

은 수준이다. 청소년의 자살은 최근 자살과 관련된 연구와 예방교육이 점차 늘어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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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근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주

는 결과이다. 또한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 비율을 살펴본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자살생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은 총점을 기준으로 볼 때, 잠재적위험군이 

23.4%(243명), 고위험군이 1.1%(11명)로 나타나 총 24.5%가 위험사용자군으로 분류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정부에서 보고한 29.2%(한국정보화진흥원, 2015)보다 낮은 

수치이기는 하나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10명 중 2.5명 정도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심해 스마트폰 사용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거나 스마트폰이 없

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등 부작용을 경험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수준을 성별로 구분하였을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유의하

게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연구가설 1을 검증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이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이창민, 2014; Wang et al., 

2014; Yang et al., 2010)에서 밝혀진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자살생각 및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살생각이 높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넷째, 연구가설 2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중독이 자기통제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김남선, 이규은, 2012; 김병년, 최홍일, 2013; 김병년, 2013; 

조미경, 201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마트폰 중독과 자기통제력 간에 부정적 관계

가 있다는 결과와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이 자기통제력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새롭게 확인하였다. 

다섯째, 연구가설 3을 검증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기통제력

이 자살생각에 부적인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현숙(1998), 김현주(2008), 신미옥(2015), 임숙빈 외(2014) 등이 보고한 

자기통제력과 자살생각간의 관계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자기통제력 수준이 증가할

수록 자살생각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섯째, 연구가설 4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중독이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4에서 나타난 

주효과(β=.118***)가 연구가설 1에서 나타난 주효과(β=.161***)보다 영향력이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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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므로 자기통제력이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roian test 결과, 

매개변수인 자기통제력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검증에 투입

된 통제변수 중 성별, 가구형태, 학업스트레스만이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한부모이거나 양부모 

모두 안 계신 경우, 학업스트레스가 높다고 응답한 경우에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연구와 같이 청소년의 자살에 관한 연구에서 초점을 맞췄던 가

구형태, 가정생활수준, 학업성적, 학업스트레스 등 가족 및 학교문제와 관련된 변수를 

통제변수로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중독과 자살생각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었

고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주목하여 대책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중독이 자살생각과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 규명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가정과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위험수준을 보이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들

이 겪고 있는 문제 및 자살 예방을 위하여 상담을 통한 개입을 전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중독이 심하고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을 고위험 자살생각 

대상자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가정과 학교 내에서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자살예방 

상담을 연계하여 실시한다면 청소년의 자살생각 예방과 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자살생각을 낮추기 위해 스마트폰 중독과 자살생각 

예방을 위한 학교복지지원프로그램의 정책적․제도적 도입이 필요하다. 전체 조사대

상자의 24.5%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수준이며, 40.4%가 자살을 생각하면서 학교생활

을 유지한다는 것은 스마트폰 중독과 자살생각이 일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보편

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임을 의미한다. 정기적인 스마트폰 중독 

및 자살생각에 대한 측정과 이에 근거한 맞춤형 치료적 개입을 학교복지지원프로그램

이 담당할 수 있게 된다면, 문제해결의 가능성은 커진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학교복

지지원프로그램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먼저, 스마트폰 중독 및 자살 예방 프로

그램의 보편적 적용이 요구된다. 최근 정부가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 14곳을 지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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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들어갔지만, 이렇게 지정된 일부학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된 규정

으로 각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지침, 미디어 윤리교육 및 

자살예방교육 등을 할 수 있는 학교복지지원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

복지지원프로그램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측정 및 상담결과가 학교의 성

적평가 및 교우관계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되어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자살생각을 예방하기 위해 매개요인으로 제시된 자기통제력에 주

목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스마트폰 중독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통제력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자기통제력 증진을 위한 전문적 사회

복지실천개입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한다.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으로 자기통제력

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조기발굴,  진단과 사정을 통해 자기통제력 증진

을 위한 개별적 개입과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기통제력을 구성하는 주요요인

들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청소년들에게 실시하여 효과성을 평가한 후,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살생각을 더 많이하며, 스마트폰 중독 위험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살생각률이 더 높고(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이서원, 장용언, 2011) 스마트폰 중독이 더 높게 나타난 연구(강

민정, 이명순, 2014; 고재수, 2014; 김남선, 이규은, 2012; 석말숙, 2014; 조미경, 2014; 

황경혜 외, 2012; Augner & Hacker, 2012; Iqbal, 2010)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스마

트폰 중독과 자살생각 예방교육, 진단과 관리 강화 및 자기통제력 증진 등을 위한 개

입시 여학생의 특성상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섬세한 점을 고려하여 성별의 성향에 따

른 차별화된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한부모이거나 양부모 모두 안 계신 

경우, 학업스트레스가 높다고 응답한 학생들에서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 세심한 관찰과 배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표본선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서울․경기지역에 한

정함으로써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지역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

로 연구 결과를 전국 단위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를 전국으로 확

대하여 연구의 일반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살생각의 범위에서 벗어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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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계획, 자살시도 등과 같은 행동에 초점을 두고 연구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변인들

의 단편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통합적 관계를 밝히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

으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수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실천

적 개입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와 아울러 향후에 진행될 후

속 연구들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석이 되며, 스마트폰 중독과 자

살생각을 감소시키는데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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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Kim, Jaeyop*․Hwang, Hyunjoo**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connections between patterns of smartphone 

addiction that were likely to become risk factors for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and to define the mediating effects of adolescents’ self-control. For this purpose, 

data were gathered though questionnaires surveying 1,601 adolescents living in the 

Seoul and Kyeonggi area.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martphone addiction has a direct influence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and is mediated by self-control. This means that higher levels of 

smartphone addiction among students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suicidal ideation. Additionally, lower levels of self-control have a mediating 

effect within the path of smartphone addiction which affects suicidal ideation. 

Based on these results, in order to reduce suicidal ideation, the importance of 

lessening smartphone-addiction and promoting self-control had been provided by 

this research. The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we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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